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제20387호 ��
스포츠

아시아 챔피언 전북 현

대가 10년 만에 출전하는

세계축구클럽대항전이8

일일본에서막을올린다

세계 최강의 축구 클럽

을 가리는 국제축구연맹

(FIFA) 클럽월드컵 2016이 8일부터 18

일까지일본오사카와요코하마에서개최

된다

이 대회는 대륙별(아메리카는 남미북

중미로구분)챔피언스리그우승팀(6팀)과

개최국등모두 7개팀이출전한다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우승팀레알마드리드(스페

인)가 2년 만에 정상을 노린다 작년에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우승했다

남미에서는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

비아) 북중미에서는 클럽 아메리카(멕시

코)가 각각 참가한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오클랜드시티(뉴질랜드) 아프리카에서는

마멜로디선다운즈(남아공)도참가한다

여기에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

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전북이 아시아 대표

로출사표를던진다가시마앤틀러스는개

최국일본J리그우승팀자격으로나선다

유럽과남미팀은 4강에먼저올라가고

5개팀중나머지 4강팀을가린다 개막전

은 8일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가시마와오클랜드시티전이다

전북은 2006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우

승으로클럽월드컵에도전한이후 10년만

에 세계 무대에 다시 선다 K리그 팀으로

는 2012년울산현대이후 4년만이다

전북은 11일오후 4시오사카스이타스

타디움에서 클럽 아메리카와 10년 만의

리턴 매치를 벌인다 전북은 당시 우리나

라에도잘알려진멕시코국가대표출신의

콰우테모크블랑코를앞세운클럽아메리

카에01로패한바있다

전북은클럽아메리카를꺾으면14일오

후 7시 30분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으로 장

소를옮겨크리스티아누호날두의레알마

드리드와 꿈의대결을벌인다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K리

그 팀은 2009년의 포항 스틸러스였다 포

항은 당시 아텔란테FC(멕시코)를 꺾고 3

위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는 당시 성남 일

화가 4위에 올랐다 이외에는 모두 4강에

오르지못하고 4강에서탈락했다

지난해아시아챔피언스리그우승팀광

저우 헝다(중국)는 개최국 일본 J리그 우

승팀 산프레체 히로시마에 밀려 4위에 그

쳤다

이대회결승전은 18일요코하마에서열

린다 연합뉴스

전북 아메리카 비켜 줄래? 레알 만나게

클럽월드컵오늘일본서개최

11일 클럽아메리카와 6강전

이기면 14일 레알과준결승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득점왕 정조국

(광주사진)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요코

하마마리노스관계자와국내에서만났다

고일본현지언론이보도했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호치는 7일

J리그관계자의말을인용해 요코하마가

새 시즌 전력 강화책으로 광주 공격수 정

조국영입에뛰어들었다며 요코하마관

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정조국 측과 접촉

했다고전했다

J리그 1부리그인요코하마는다음시즌

을 대비해 스트라이커 영입을 구단 최우

선과제로놓고있다 요코하마는팀미드

필더 사이토 마나부가 기록한 10골이 올

시즌 팀 내 개인 최다득점일 정도로 스트

라이커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브라질 출

신 외국인 선수 스트라이커 이케는 올 시

즌 23경기에서 4골에 그칠 정도로 무기력

했다

스포츠호치는 이케는 종종 훈련에 지

각할 정도로 성실하지 못했고 SNS상에

서물의를일으키는등 잡음을 만들었다

며 요코하마의 새 시즌 구상에서 벗어나

있다고설명했다

요코하마는 외부에서 수준급 스트라이

커를 찾고 있는데 스카우트 팀의 레이더

에정조국이포착된것으로보인다

이 매체는 정조국은 186의 큰 키를

갖고 있으며 기술이 뛰어난 골잡이로

2003년 FC서울에서 신인왕을 차지했다

며 2010년부터 프랑스 리그에서 뛰다가

2012년K리그에복귀해올시즌 31경기에

서 20골을넣었다고소개했다 연합뉴스

골프황제 타이

거 우즈(미국사진)

가 복귀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

만 여전히골프계의

흥행카드임을 입증

했다

미국 매체들은 우즈가 출전한 골프

대회 히어로 월드챌린지의 시청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7일

보도했다 지난 1일 열린 월드챌린지 1

라운드 시청률은 086% 2라운드 시청

률은 045%를 기록 우즈가 출전하지

않았던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0%

200%높았다

이 수치는 라이더컵이나 메이저대회

시청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월드챌린

지가 비정규 대회이고 평일에 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것이라고 미

국매체들은분석했다 주말에열린 3라

운드시청률은159% 4라운드는 108%

를기록했다

허리수술을받고 16개월만에필드에

복귀한우즈는 18명이출전한이대회에

서 15위에 그쳤다 하지만 우즈가 2017

년건강한모습으로필드를누빈다면프

로골프의흥행카드로제몫을해낼것이

라는전망이나온다 우즈의내년 4월열

리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

승확률도높아졌다

미국의 도박업체 웨스트게이트 슈퍼

북은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 배당률을

201로책정했다우즈보다낮은배당률

을받은선수는제이슨데이(호주)와 조

던 스피스(미국이상 81) 로리 매킬로

이(북아일랜드91) 더스틴 존슨(미

국101) 마쓰야마 히데키(일본151)

까지 5명이었다 배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우승확률이높다는것을의미한

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콜롬비아프로축구클럽아틀레티코나시오날팬들이 FIFA 클럽월드컵 2016 원정응원을가기위해호세마리아코

르도바국제공항에집결하고있다 나시오날은지난달 29일비행기추락사고를겪은브라질샤페코엔시에코파수다메리카나우승

컵을양보한바있다 연합뉴스

K리그 득점왕 광주FC 정조국 일본 요코하마와접촉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열린FC바르셀로나보루시아묀헨

글라드바흐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조별리그 C조최종

전에서 바르셀로나의아르다투란(오른쪽두번째)이 득점하자동료들과기뻐하고

있다 이미 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한바르셀로나는이날리오넬메시의선제골과

투란의해트트릭에힘입어묀헨글라드바흐를 40으로대파했다 연합뉴스

투란해트트릭바르샤대승

우즈 살아있네 복귀전시청률대박

지난해보다 200% 높아아시아챔프 북중미 유럽


